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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이란산 석유 110만 배럴을 압수한 미국 정부의 행위는 “혁신적인 법적 전술”에 근거를
둔 “치명적 타격 조치”라고 코브레 & 김의 Evelyn Sheehan과 Beau Barnes 변호사는 Global Trade
Review에 전했습니다.
이란은 상당 기간 미국 제재를 위반하여 베네수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석유를 공급해 왔습니다. 이전의 조치
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미국 정부는 민사상 몰수 절차와 지정 테러 단체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
에 대한 제재 절차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화물 몰수를 감행하였습니다.
대개의 몰수 조치와는 달리 “지정 테러 단체가 소유한 자산이라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, 어떤 성
격의 자산이든 몰수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자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입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.”라
고 Evelyn Sheehan 변호사가 지적하였습니다. Beau Barnes 변호사는 이번 조치를 “형사·민사·외교상의
수단과 제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[미국 정부의] 총체적 접근의 일환”이라고 합니다.  미국이 혁명 수비대를
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은 사실상 이란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과 같은 효과이며, 그 결과 미국의 조치가 “좀
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”고 Beau Barnes 변호사는 평하였습니다.
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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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광고. 이전 사건의 결과가 이후 사건에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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